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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석유제품 가격 너무 높다!
정유기업 공급가격 2번째로 비싸 … 공정위에 가격담합 신고

제주도 주유소들이 부당하게 높은 석유제품 가격을 내려달라며 정유기업을 상대로 몇달째 힘든 싸움을 이어

가고 있다.

제주도 주유소협회는 6월 기자회견을 열면서 본격적인 석유제품 가격 인하 투쟁을 시작한 뒤 다윗과 골리앗

의 싸움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2008년에는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주유소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은 정유기업 공급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리터당 휘발유는 70원, 

경유는 130원이나 비싼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유소 판매 가격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2006년 제주도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평균 1515.21원으

로 서울에 이어 2위였으며 경기도와 대전보다도 비싼 편이다.

정유기업들은 제주도는 해상 운송해야 하는 상황으로 추가 물류비용이 발생한다거나 외상 거래 주유소가 많

다는 등의 이유를 대지만 모두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주유소들의 입장이다.

강원도도 역시 여수에서 배로 실어 나르지만 제주도보다 가격이 싸고 제주 지역에 외상 거래 주유소가 특별

히 더 많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주유소협회 제주지회장은 “외상없이 현금으로 거래해도 기준 가격에서 할인해주는 폭이 리터당 고작 12원으

로 다른 지역의 최고 50-70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주유소들은 2006년 제주도청과 함께 가격 인하 운동을 시작한 뒤 2007년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김우

남 의원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유기업 담합 신고를 하는 등 노력 끝에 2007년 초와 8월 2차례에 걸쳐 가

격을 낮추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도에서 정유기업들의 공급 가격은 다른 지역에 비해 리터당 휘발유는 40원, 경유는 70

원 비싼 수준으로 내려갔고 8월 이후에는 주유소 판매가격 전국 2위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주유소 판매 가격은 휘발유 기준으로 7월에는 2위였지만 8월에는 16개 시․도 중 11위로 내려갔고 9월에는 

심지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은 지역이 되기도 했다.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어려움이 적지 않아서 기자회견 이후에는 회원의 절반에 달하는 직영 주유소들과 정유

기업 사이에서 얽힌 일부 자영 주유소들이 회비 납부를 중단해 돈 줄이 막혔으며 정유기업들이 외상 기일을 

줄여버리기도 했다.

주유소협회 제주지회장은 “정유기업 관계자와 언쟁하다 폭행을 당해 입원하고 고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주유소협회는 당분간은 담합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을 기다려본 뒤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2008년에는 시민단체와 연계해 활동을 펼치는 등 제주지역 석유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운동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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